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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벌리 올드로이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니얼은 할아버지의 낡은 장난감 상자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사촌들도 모두 안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할아버지 집에서 모여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상자 안에는 대니얼의 엄마와 이모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오래된 장난감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뭐야?” 대니얼의 사촌 노아가 반짝이는 구식 잔디 

다트 여섯 개를 가리켰어요. 다트마다 끝이 뾰족했고, 

빨간색 깃대와 노란색 깃대가 달려 있었어요.

대니얼이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엄마가 이거 가지고 

놀았던 이야기 해 주셨어. 바깥 잔디밭에 둥근 후프를 

놓고, 돌아가면서 다트를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임이야.

“재밌겠다!” 노아가 대답했어요. 노아는 이미 게임을 

하려고 마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곧 대니얼과 사촌들은 할아버지 마당 여기저기로 야외용 

철제 다트를 던졌어요. 대니얼은 다트가 풀밭 위로 강하게 

떨어지며 푹 박히는 게 좋았어요.

대니얼의 사촌인 릴리가 말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이 

대니얼은 진실을 말하고 회개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던질 수 있어.”

아이들은 웃으며 더 높이 다트를 던졌어요.

그때 대니얼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진입로 건너편 농구 골대에 던져 넣을 수 있어!” 

대니얼이 말했어요. 그는 진입로 건너편으로 달려가 

다트를 세게 던졌어요.

다트는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지만, 풀밭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로블린 이모의 새 차에 

크게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으악, 안 돼!” 노아가 소리쳤어요.

대니얼이 다트를 집어 들었어요. 다트가 떨어진 

곳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트를 잔디밭에 

버려두고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오후 늦게, 모두가 집으로 가려고 자기 

차에 올라탔어요. 대니얼의 이모는 차가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모가 

물으셨어요.

대니얼은 속이 거북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서 사촌들에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니얼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속이 

안 좋았어요. 대니얼은 정직한 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끔찍할 거예요! 

부모님도 무척 화를 내시겠지요. 이모도 그러실 

거고요.

그러다 대니얼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의 

인물을 떠올렸어요.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졌어요. 

그는 용감했어요. 대니얼도 용감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 대니얼이 말했어요. “아까 잔디 다트를 

던지다가 로블린 이모의 차를 찌그러트렸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백미러로 대니얼을 쳐다보셨어요. 엄마는 

대니얼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서 고맙구나.”

대니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로블린 이모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차 수리 비용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게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배 속이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편안해졌어요. 

대니얼은 진실을 말할 만큼 용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대니얼은 회개하고 일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
대니얼은 진실을 말할 만큼 용감했을까요?


